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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자 2026년 10월 16일(금)부터 

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유인호 ☎044-300-7010

[2026 행정사무감사]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, 

“행정사무감사서 고질적인 장기 독점 구조 및 

공정성 문제 지적”
- 13년째 한 업체가 독점해 온 세종교육원 보안관제… 13회 중 수의계약만 9회 -

- 기존 사업자 규모 확대에 맞춘 참가 자격 변경은 특혜 오해 살 수 있어... -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(더불어민주당, 교육안전위원회)이 

세종교육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 용역의 장기 독점 구조를 지

적하며 실질적인 경쟁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.

지난 14일 열린 세종시교육청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인호 의원

은 ㈜이글루코퍼레이션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해당 사업

을 계속 수행해 온 점을 짚었다.

총 13회의 계약 중 제한경쟁은 4회에 그쳤고, 무려 9회가 수의계약

으로 체결되어 공정한 경쟁이 실종되었다고 비판했다.

특히 유 의원은 기존 사업자가 ‘중소기업’에서 ‘중견기업’으로 전환된 

시점에 맞춰 입찰 참가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.

그는 "과거에는 중소기업 자격 제한으로 타 기업의 참여를 막아놓고,

이제 와서 기존 사업자 규모가 커졌다고 참가 자격을 넓히는 것은 외

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"이라고 지적

했다.

아울러 반복되는 유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주문했다. 유 

의원은 "단순히 수의계약 전환 절차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, 왜 다른 

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지 진입장벽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"

며, "불필요한 특혜 오해를 사전에 해소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확

보된 상태에서 차기 발주를 진행해 달라"고 당부했다.

이에 대해 교육원장은 "특정 업체를 위한 검토가 아니며, 관계기관의 

공식 해석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"고 답변했다.


